온누리 장로의 기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사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 주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공로로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악을 깨끗이 도말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죄가 진홍빛 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씻어 주옵시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과 소망의 삶을 살아 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몸 된 바로 그 교회, 온누리교회의 장로로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비록 부족하나, 성령의 능력에 힘 입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장로가 되고자 주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바로 보여주는 장로 되게 하소서
주님 앞에 홀로 있을 때 더욱 그러하게 하소서

스스로의 맹세로는 그리 못하오니
성령님께서 영과 혼과 육신의 모든 세포를 온전히 채우시어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만 보여 지게 하소서

예수님을 보여 줄 수 있는 모습 내 속에 없으면

성령님이 충만해 질 때까지 말하지 말게 하시고

감정의 충동으로 행동하지도 말게 하시며
성령님이 온전히 채우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소서

선한 행동도 교만의 원인이 되고 

성령 충만 조차 교만의 원인이 되는 

도저히 구제 불가능한 존재이오니 

보혈의 피로 매일 씻어 시험에 들지 않게 붙드소서
교회의 리더 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없다면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망하고 분노하는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하는 자가 될 뿐이오니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 가는 사랑의 장로, 섬김의 장로 되게 하소서

잃어버린 자녀와 같은 선교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온 나그네를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따뜻하게 품게 하시고
우리 사회의 신음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북녘 땅의 형제 자매의 울음 소리에 함께 울게 하소서

변치 말아야 할 믿음을 끝 날까지 간직하되 

새로운 시대의 소명을 깨닫지 못하는 게으른 종 되지 않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알지 못하는 늙은이 되지 않도록 젊은이에게 배우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품고 내일을 꿈꾸게 하소서

믿음과 말과 행함에 분별을 더한 장로가 되어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 분열의 도구 되지 않게 하소서

목사나 다른 장로와 의견이 다를 때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눈으로 항상 우리를 돌아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믿고

온누리교회에 주신 소명을 우리 믿음의 푯대로 삼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마친 신앙의 조상을 따르게 하소서

교회에서만 진실한 장로가 아니라 

가정에서는 사랑의 아버지와 남편 되고

일터에서는 묵상하는 목수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며

일상에서는 어두움을 밝히는 이 시대의 등불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함으로 

온누리교회와 성도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시고
한국교회와 온 세계의 교회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몸 된 교회를 끝까지 지키는 장로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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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교회 장로아카데미 1기 수료 장로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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